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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학과 디지털 애니메이션 이름 박XX 

참가 대학 Universitas Gadjah Mada 파견기간 2020/11/18~2020/12/11 

프로그램 명 The 12th DREaM International Students Virtual Short Program 2020 

2. UGM 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Week 1 Lecture on “Resilience During the Global Pandemic” 

2020-11-20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등 

 

총 두 강연자가 진행하는 세션이었다. 펜데믹 시대의 

Resilience(회복탄력성)에 대한 강연을 듣고 현재 가자마다 대학에서 

펜데믹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가장 인상깊게 들었던 

강연이었고, 퀴즈를 풀면서 개인과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탄력성의 예시를 알아보았다.  

 

Week 2 Lecture on “Coping with The Pandemic in Socioeconomic Sectors” 

2020-11-27 

수업 

한국의 코로나 대처법을 소개하는 강연, 유럽의 대학 Warwick에서 

코로나로 인해 시행하는 교육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연을 들었다. 각 

나라별로 대처하는 법을 알고 비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점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 인상깊었다. 



Week 3 Overcoming the Crisis: Learning from Institutions 

2020-12-04 

수업 

총 3명의 강의자가 강의를 했다. 펜데믹 상황에서 성장을 이룬 

인도네시아의 기업인 Grab 소개, 펜데믹 상황으로 위험이 닥친 

여행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공업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 상황이 끝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이제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강연자의 말을 끝으로 3세션을 마쳤다.  

Week 4 Talkshow: Contribution to Community 

2020-12-11 

수업 

시작 전 ‘community를 위해서 할 일을 알고 있다’를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대학에서 현재 펜데믹 사태에서 커뮤니티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또한 가자마다 대학에서 개발한 ‘Genose’ 라는 

제품을 소개했다. 그리고 클로징 멘트를 끝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프로그램 

운영 

예)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오리엔테이션 때 간단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Group Discussion을 위한 

조를 짰다. 프로그램은 모두 줌으로 진행했으며 먼저 강연자들의 

세미나를 들은 후에 학생들이 세미나를 듣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션은 총 4번이었으며 2주차에는 그룹별로 

토론을 하는 시간도 따로 가졌다. 이때는 인상깊었던 세미나의 내용, 각 

나라별 코로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 세션이 끝날 

때마다 세미나 내용을 물어보는 퀴즈를 24시간 안에 풀어서 구글폼으로 

제출했고, 1주차 혹은 2주차 세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파이널 

에세이를 썼다. 

 

 



3. 프로그램 시작 전 준비사항 

프로그램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신청할 때 motivation letter를 작성하는 것을 알자! 시차 확인, 메일 확인을 수시로 하자! 

그리고 그룹별로 학생들끼리 소통하는 것을 피하지 말자. 외국 학생들과 소통할 때 주로 

왓츠앱(whatsapp)을 많이 사용하니까 프로그램 참여 시에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강의 시에 메모하면서 듣는 것을 추천한다.  

 

4.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환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펜데믹으로 인한 제한적인 활동 

때문에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같은 조에 해양생물학과, 

농업관련학과, 실제로 선생님인 학생들도 있어서 그룹별로 토론을 할 때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할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했는데 한 번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세계의 다양한 억양의 영어를 경험하고 싶고, 영어로 된 강의를 들으면서 영어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5. 사진보고서(4장 이상) 

  

오리엔테이션.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와 

대학소개,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들었다. 

첫번째 세션. 학생들이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면, 강의가 끝나고 사회자들이 

학생을 지목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3번째 세션. 강의자가 관광산업이 입은 

타격을 구체화해서 보여주었다. 

그룹 토론. 각 그룹별로 방을 만들었고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